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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미 경제사절단은 미국 시장 선점 등을 
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됨

<보도 주요내용> 

  5.8.(월) 한겨레 「대미 경제사절단이 ‘조공’이 안되려면」에서는 경제

사절단이 ‘조공품’이 되지 않도록 경제사절단의 득실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

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 

 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의 경우 미국과의 첨단기술·공급망 협력, 미국시장 

선점 등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, 이번 방미를 통해 

50개 MOU 체결 및 59억불 투자유치 등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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